
거창군의회 건의문

『거창기능 학을 연수원으로의 개편  반  』

 우리 거창군의회 13인 의원 원은 국 24개 기능 학  거창기능 학을 포함 

5개 기능 학을 구조조정을 해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한 없는 실망감과 함께 

 반 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철될 수 있도록 선처를 

바랍니다.

  1. 경남의 서북부 산간오지에 치한 우리 거창군민들은 그간 이른바 소  일류

학이라는 서울, 연고 를 매년 100여명이나 입학시키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

는 교육도시라는 명성에 무한한 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

  2. 지 도 우리 거창군민들은 1996년 12월 31일 우리 거창에 기능 학 설립이 

인가되었다는 소식에 감격과 함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으며, 한, 2002, 2003학

년도 국 기능 학 종합 평가에서 “다”군에서 연속 1 를 차지한 바 있는 

거창기능 학을 앙정부에서는 일방 으로 구조조정․개편하겠다는 것은 우

리 거창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  3. 우리 거창기능 학은 2004년부터 국내유수기업인 (주)하이닉스반도체와 맞춤

교육 약을 체결하고, (주)ED, (주)한국화이바 등과 산학 력을 한 약을 

체결 하여 기능인력 양성에 몰두하고 있음에도 앙정부에서는 장기 계획도 

없이 하루아침에 일방 으로 개편 안을 마련해서 통보하는 것은 어느 나라 

정책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단이 듭니다.

  4. 지  참여정부에서는 국을 고루 잘사는 균형개발을 이유로 공공기  지방

이 을 국정의 최  과제로 삼고 의욕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우리 거창군과 

같은 소도시 지역에서 그간 견실하게 운 되어 오던 학을 없앤다는 것은 

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로 정부에서는 입으로만 균형개발을 외치고 

있다는 면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.

  5. 우리 거창기능 학은 거창군민들의 심과 애정으로 건강하게 뿌리를 활착

시켜왔고, 학 정원 미달사태가 국 으로 발생해도 우리 거창기능 학은 

지 까지 학생모집에 한 걱정은 없었으며, 한 거창기능 학은 국립 학

임에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지자체에서 2002년 이후 총6억6천여만원의 



재정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.

  6. 특히 올해(2005년)는 거창을 로  산업단지화 추진을 해 거창군과 긴 한 

조하에 제2회 국 로  경진 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에 매진하여 교육도시 

거창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데 기능 학이 설립목표에 부합하는 역할과 

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범 인 학입니다.

  7. 거창군에 4년제 학 유치도 무나 당연하고 좋은 정책입안으로 평가받을 

것인데, 이는 고사하고 기존 기능 학도 없애고 연수원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

무나 시 착오  발상 인 것 같습니다.

  8. 우리 거창은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바 있고, 지  교육특구와 어마을 

신청을 의욕 으로 비 에 있을 뿐만 아니라, 거창기능 학 개편을 반

하 는  안 으로 거창소 재  도 립 문 와  기능 학을 통 합 하 여 , 기능 학의 

 시설에 이공학부를 설치, 로 련 특성화의 4년제 학으로 승격시키는 

방안을 우리 군민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.

  이러한 군민의 강한 의지를 배려하여 거창기능 학과 도립거창 문 학간 원만한 

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창 기능 학을 행과 같이 2～3년만  상태 로 

유지시켜 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.

  “교육의 도시 거창! 교육의 메카 거창!” 에서 참여정부의 최  지상과제인 균형

개발이 재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주 잘못된 거창기능 학 개편에 한 정책  

고려를 건의 드립니다.

2005년 9월 14일

거창군의회 의원 일동


